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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탄성명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

수 신 귀 언론사 참 조 정치부 사회부서 등/

발 신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문 의 사무국장 이원호(010-4258-0614)

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의 총선 예비후보 등록 규탄성명< >

“김석기가 설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다 그의 가슴에 달릴.

것은 국회의원 금배지가 아니라 죄수의 수번이 되어야 한다, .”

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현 자한당 경북경주 국회의원 가 대 총선 경주( ) 21

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참으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안면몰수. . ‘ ’,

후안무치 인면수심 이 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라도 되는 모양이다‘ ’, ‘ ’ .

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석기의 총선 예비후보 등록에 분노하며,

규탄한다 김석기는 국회 아니라 감옥에 표의 심판이 아닌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. ,

다.

지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의 재조사 결과< > < >

만 봐도 김석기는 철거민과 경찰의 안전도 버린 조기 과잉진압의 강행으로 국민, ‘ ,

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경찰의 의무를 위반 해 여섯 명의 국민을 하루아침에 죽음으· ’

로 몰아넣은 살인진압 작전의 지휘 책임자 이다 당시 김석기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.

국민도 경찰도 국가도 아니었다 그가 지키고자했던 것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자신, , .

과 범죄자 이명박 정권의 안위밖에 없었다.

그럼에도 김석기는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용산참사 주기를 앞두고 국. 10

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정을 할 것 이라고“ ”

말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죽이겠다 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막말을 서, ‘ .’

슴지 않았다.

국가폭력 살인진압 범죄 책임자를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도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,

이 한스럽다 공소시효와 금배지 뒤에 숨어 변명만을 내뱉더니 결국 또 다시 국회의. ,

원의 금배지를 달겠다고 총선 예비후보에 등록한 현실이 개탄스럽다.

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과 피해 생존자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김석11 .

기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지금 당장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 앞에 무릎,

꿇고 사죄하고 총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석기에 대한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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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천 심사가 아니라 제명해야 한다.

김석기가 설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다 그의 가슴에 달릴 것은 국회의원 금배지.

가 아니라 죄수의 수번이 되어야 한다, .

용산참사 살인진압 김석기를 처벌하라, !

자유한국당 총선 경주시 예비후보 김석기는 사퇴하라, !

유가족과 생존자 모욕하는 김석기와 자유한국당 규탄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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